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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고난 얼굴형도 감쪽같이 바꿔주는 ‘컨투어링’ 

얼굴형이 콤플렉스인 사람들이 있다. 하지만 타고난 

얼굴형이라고 자포자기할 순 없다. ALLETS(allets.com)

가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통해 얼굴형의 콤플렉스에서 

벗어나는 방법을 소개했다.

▣ 얼굴 면적 줄이는 페이스 라인 컨투어링

넓은 얼굴형이 고민이라면 얼

굴 전체에 들어가는 컨투어링 기

술이 필요하다. 이마 옆 관자놀이

와 얼굴 바깥 라인에 전체적으로 

음영 효과를 주는 것. 각지고 넓은 

턱, 광활한 이마와 듬성듬성 비어

있는 헤어라인 소유자에게 필요

한 메이크업이다. 노하우는 큰 브

러시로 파우더 타입의 섀딩을 쓸

어 얼굴에 둥글리듯 바르거나, 컨

투어 스틱으로 쓱쓱 그은 뒤 퍼프

로 빠르게 펴주는 것.

페이스 라인 컨투어링은 얼굴의 

반을 섀딩으로 덮기 때문에 자칫 

입체감이 사라질 수 있다. 소멸 직

전 얼굴도 좋지만 약간의 볼륨감은 남겨주어야 하는 것

이다. 광대를 덮지 않고 광대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 아

래로 음영을 주는 것이 팁이다. 

 POINT

뭉침주의! U존까지 넓게 들어오는 섀딩이 뭉치면 자칫 

얼룩져 보일 수 있다. 초보자는 크림 타입보다 파우더 

타입을 선택하면 실패의 위험이 줄어든다. 

▣ 턱선 살리는 부메랑 컨투어링

각진 얼굴형이 고민이라면 턱선은 살리고 광대를 쳐

주는 부메랑 컨투어링이 적격이다. 요즘엔 사각턱을 일

명‘귀족 턱’이 부르며 대세라고 하기도 한다. 깎아지른 

듯 매끈한 브이 라인보다 김태리, 문채원, 정유미처럼 살

짝 톡 튀어나온 턱선이 더욱 매력적이란 것이다. 광대와 

턱선이 모두 도드라져 보이는 것

보다 턱 라인만 살리고 광대에는 

음영을 주는 것이 방법이다. 

브러시에 소량 묻혀 광대 바깥

쪽을 쓸어준 뒤 남은 양으로 입꼬

리로 이어지는 라인에 터치해주

는 것이 팁. 이때 광대 위쪽으로 일

명‘세로 블려서’를 연출해 자연

스럽게 이어주는 것이 좋다. 

 POINT 

얼굴을 가로지르는 섀딩 기법이

기 때문에 제품을 고를 땐 브라운

보다 살짝 오렌지 톤이 도는 제품

을 골라 피부 톤에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할 것. 

▣ 블러셔처럼 바르는 하트 컨투어링 

모난 구석이 없지만 둥글둥글하

고 앞에서 봤을 때 밋밋해보이는 

얼굴에는 의도적으로 볼륨감을 

만들어줘야 한다. 

컨투어링 제품을 잘만 사용하면 

하이라이터 없이도 입체감을 살

릴 수 있다. 바로 블러셔와 섀딩 제

품을 믹싱해 하트 존에 크고 둥글

에 바르는 것이다. 두 가지 제품을 

레이어링 할 땐 컬러나 텍스처 선

택도 중요한데, 크림 타입 섀딩 제

품을 얇게 깔고 그 위에 스틱 타

입 블러셔를 톡톡 덧바르는 방법

이 좋다.

 POINT

밝은 색의 크림 블러셔를 바른 뒤 파우더 타입 컨투어

링 제품을 큰 브러시에 소량 묻혀 광대 위쪽에만 톡톡 

두 번 정도 터치해도 OK. 

을 골라 피부 톤에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할 것. 

여성


